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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청소년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 

애착의 중재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으며, 총 회수된 설문지

는 405부였으나, 부실응답 설문 70부를 제외한 총 335명의 응답이 조사에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

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사와 빈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단순회

귀분석, 위계적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 도박행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은 ‘월 1회’ 지속적으로 도박행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 경험률은 92.5%였다. 둘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스트레스

와 충동성은 청소년의 도박행동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모 애착은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족 요인과 물질 요인이 도

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충동성이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

다. 다섯째, 모 애착의 중재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 애착의 하위 요인 중 신뢰감은 중재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사소통과 소외감의 중재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스트레스가 충동성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와의 신뢰감이 중재효과를 보였다.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예방 및 개입 시 개인 내적인 위험

변인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부모상담 등 다각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청소년 도박행동, 충동성, 스트레스, 모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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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도박은 이미 청소년의 신종 비행으로 

분류되었는데(박영규, 2002), 이는 도박이 청소년

에게 미치는 폐해를 인식하고 문제행동으로 규명

한 것이다. 청소년 도박에서는 돈 대신 내기를 걸 

수 있는 개인적․재정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 

포함될 수 있다. 청소년은 상품 뽑기나 게임 아이

템 획득을 위해 돈이나 게임 머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놀이에 금전적 모험이 개입된다는 도

박의 정의(이홍표, 2002)에 비추어 볼 때, 놀이문

화로만 치부되었던 뽑기, 온라인 게임에서의 반복

적인 게임머니 구입도 ‘도박행동’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도박은 음주, 흡연, 약물 사용과 같은 

물질 남용 행위에 비해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쉬우며, 접근 용이성 때문에 

단순한 도박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중

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

을 뿐 아니라 학교 근처에만 가도 각종 상품 뽑

기나 현금화 가능한 슬롯머신 모양의 미니 도박 

게임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오프라인 

도박장에서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도박행위를 감

독하고 차단하는 방법은 부재하며(권선중 외, 

2007), 종류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도박행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에

서 청소년 도박행동에 관심을 갖고 국가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 및 예방․개입 프로그램이 실행되

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행동에 대한 우리나

라의 사회적 인식수준은 매우 낮고, 예방 및 개입

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연구 실정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도박문제와 관련된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청

소년 도박행동에 대한 인식 고취와 예방 및 개입

방안 모색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도박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성격변인으로 지

목되는 것이 바로 ‘충동성’이다. DSM-Ⅳ에서 ‘도

박 중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다른 곳에 분류되

지 않는 충동조절장애’의 하위 진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충동성이 도박중독을 설명하

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APA, 1994).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개인

적 특성으로서 충동성은 청소년의 도박이나 비행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졌다(Cleckley, 1976; 

Eysenck, 1977; Petry, 2001에서 재인용) 국내 연

구에서도 청소년의 충동성은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 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충

동성이 높은 청소년은 낮은 청소년에 비해서 도

박행동, 도박신념의 왜곡 및 미래 도박 동기가 높

았다(연미영, 2006). 그러나 충동성은 도박에 대한 

취약성은 설명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도박행동에 몰입하고 반복

적으로 매진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로

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도박에 있어서의 연

속성의 문제와 동기의 측면이다. 

  그렇다면 도박의 동기를 지속적으로 고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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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박행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에 현

재 스트레스를 그 동기적 요인으로 여기고 스트

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이

루어지고 있다. 스트레스와 도박과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모델은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을 구성하여 

스트레스가 도박에 열중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는 가정을 정교화 시켰다. 이 모델에 따

르면 병리적 도박은 생활 사건에 의해서 야기된 

스트레스와 대처, 사회적 지지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새롭게 도박의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스트레스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통제감을 

저하시켜 도박행동을 촉진하는 취약요인으로 상

당한 지지를 받아 왔다(Coman, Burrows, & 

Evans, 1997; Deal & Kennedy 2000; Holub, 

Hodgins, & Peden, 2005).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경우, 입시

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와의 관계,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경험 할 소지가 많

으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 하거나 효율적으로 스

트레스를 해소 할 통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성인에 비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따라

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도박행동을 

유지시키는 동기로써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설명하

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발

달 단계적인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발

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양한 문제행

동에 대한 조절 변인으로 작용 할 것임을 예상 

할 수 있다. 실제 부모와의 애착이 도박행동을 비

롯한 다양한 문제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 연구들이 있다. 먼저, 부모와의 애착 수

준과 지지가 증가할수록 청소년 도박행동은 감소

하고, 부모신뢰와 의사소통이 감소할수록 문제 행

동이 증가했음을 밝혔다(Langhinrichsen-Rohling 

et al., 2004). 또한 어머니 애착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여학생의 경우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

치며 남학생의 경우 충동통제를 높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낮게 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이경님, 2001)가 있다. 청소년의 도박행

동 역시 문제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청소년 

문제 행동의 배후에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 

혹은 그와는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부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 따르면(안혜원, 2007), 

부모 애착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

계에서 중재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이 이 둘 사이를 중재하는지, 또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청

소년들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현금

을 비롯한 재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활동’으로 정

의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모 

애착 및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모 애착

의 중재효과와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긍정적 성장에 있어 모 애착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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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보다 더 유의미하며(Main과 Weston, 1994; 

손현미, 2006 재인용)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안정

성과 의존성은 어머니보다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이영환, 1994)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에 대한 

애착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

인 청소년 총 420명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의 지

도 하에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405부가 수

거되었으나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Likert 척도의 

특성 상 3점으로만 응답한 경우 평균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에 제외하고 남은 335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청소년 도박행동.  청소년 도박행동을 측정하

기 위해 권선중 등(2006)가 도박 종류별로 ‘전혀 

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자주 한다’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기반으로 중학교 1개 반, 36

명의 학생들에게 “다음 도박 종류 중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고르시오” 라는 질문과 “이외에 경험

했던(혹은 하고 있는) 도박행동이 있다면 응답하

시오”라는 질문에 자유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척도를 구성해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도박행동 종류로 카드(포커), 인

터넷 도박 게임, 복권, 화투(고스톱), 뽑기, 짤짤이,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 7가지가 포함되었

다. 기존의 척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

다’, ‘종종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경험 없음’, ‘평균 월 1회 미만’, ‘평균 월 

1~3회’, ‘평균 주 1~2회’, ‘평균 주 3~4회’, ‘거의 매

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

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김현주(2009)의 연구에서 .64, 

최정은(2003)의 연구에서 .68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는 .61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총 17 문항으

로, 김준호와 이동원(1996)이 청소년기 스트레스 

원을 가족요인, 학업요인, 친구요인, 외모요인과 

물질 요인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눈 스트레스 척

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런 적 없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자주 그

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 인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17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6이었다. 

  충동성.  본 연구에서는 충동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이현수(1992)가 번안한 Barratt 충동성검사

(Barratt Impulsiveness Scale)Ⅱ판(1969)의 23문

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인지충동성 6문항, 운

동충동성 8문항, 무계획충동성 9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검사 계발시의 신뢰도는 .81이었고, 이현

수(1992)가 보고한 신뢰도는 인지충동성 .73,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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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70, 무계획충동성 .50이었다. 이송선(2000)

의 연구에서는 .82, 본 연구에서도 .76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모에 대한 애착.  부모-자녀 애착은 부모와 

맺게 되는 강렬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

(Bowbly, 1960)으로 본 연구에서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와 또래 애착 척

도(I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의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원래의 검사는 어

머니와 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부모 문항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를 분리하여 각각 25문항씩 질문한 Patterson, 

Field 그리고 Pryor(1994)의 방식을 채택하고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어머니용 25문항만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하위 요인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모

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응답된다. 부정문항들

은 역산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

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5이었다.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프

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2) 청소년들의 도박성 게임 실태에 대해 빈도 분

석을 실시하였다.

3) 각 변인(스트레스, 도박행동, 충동성, 모 애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청소년의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도박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5)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충

동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인 다

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6) 모 애착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미치는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인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청소년 도박 경험 

  도박 종류 별 청소년 도박 경험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적이 있는 도박 

종류 별 분포는 게임머니를 사용한 인터넷 온라

인 게임이 76.4%(256명), 뽑기 50.7%(170명), 카드 

게임 38.5%(129명), 화투 30.4%(102명), 도박성 게

임 24.2%(81명), 짤짤이 23.6%(79명), 복권 1.8%(6

명)이었다.

  이 결과, 도박 종류별로 최소 1.8%에서 최대 

76.4%까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92.5%로서 전체 조사대

상 청소년 335명 가운데 311명이 최소 한 번 이상

의 도박행동을 경험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전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주(2009)의 연

구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 90.9%였던 것과는 

비슷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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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도박행동 모 애착 스트레스 충동성

도박행동 1

모 애착 -.057 1

스트레스 .135* -.392** 1

충동성 .152** -.246** .307** 1

표 1.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p<.05,  **p<.01

독립변인 β (표준화계수) t R² F

가족 요인 .155* 2.345

.051 3.514*

학업 요인 .021 .307

친구 요인 -.089 -1.513

외모 요인 -.048 -.728

물질 요인 .135* 2.115

표 2.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p<.05,  **p<.01

청소년 도박 빈도

  도박 종류에 따른 청소년 도박행동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균 ‘월 1회 미만’에서부터 ‘월 1~3회’ 까지 행

해지는 도박행동은 게임 머니를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52.2%로 가장 높으며, 뽑기 46.2%, 카드 

게임 37.0%, 화투 26.3%, 짤짤이 20.9%, 인터넷 

도박 게임 20.3%, 복권 1.8% 순이었다. 

  반복적인 도박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평균 

‘주 1~2회’에서부터 ‘거의 매일’ 행해지는 도박행동

은 게임 머니 이용한 온라인 게임이 24.3%로 가

장 높으며, 뽑기 4.5%, 화투 4.2%, 인터넷 도박 

게임 3.9%, 짤짤이 2.7%, 카드 게임 1.5%, 복권 

0% 순이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한 스트레스, 충동성, 모 애착, 

도박행동 간의 상관을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알아본 결과는 <표 1>와 같다. 분석 결과 모 애

착과 도박행동의 관계(r=-.057, p=n.s)를 제외한 

각 변인들은 도박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동성이 도박행동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152, p<0.01)을 보였고, 스트레

스 또한 유의미한 정적 상관(r=.135, p<0.05)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애착은 도박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r=-.1057, 

p=n.s).  



스트레스와 청소년 도박행동의 관계 충동성의 매개효과와 모 애착의 중재효과

- 649 -

변인 도박행동 모 애착 스트레스 충동성

도박행동 1

모 애착 -.057 1

스트레스 .135* -.392** 1

충동성 .152** -.246** .307** 1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p<.05,  **p<.01

단계 변인 β ▵R² ▵F
Sobel＇s

Tset

1  독립→매개 스트레스 → 충동성 .307*** .094 34.545

2.03*
2  독립→종속 스트레스 → 도박행동 .135* .018 6.195

3 
독립→종속

매개→종속

스트레스 → 도박행동

충동성 → 도박행동

.098

.122*
.032 5.436

표 4.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

 *p<.05,  **p<.01, ***p<.001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이 유의미한 정

적상관을 보였으므로 스트레스의 5개 하위요인인 

가족 요인, 학업 요인, 친구 요인, 외모 요인과 물

질 요인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가족 

요인(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

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다 등)과 물질 요인(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

를 받는 다 등)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충

동성의 매개효과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동성

이 매개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

하였다. 각 변인의 상관관계<표 3 참고>를 살펴

본 결과 스트레스와 충동성, 도박행동이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며,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

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

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았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충동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30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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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단계에서도 스트레스가 종속 변인인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35, p<.05).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 변인

인 충동성이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β=.122, p<.05). 마지막 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은 두 번째 

단계에서보다 감소하였으며(β=.135→.098),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충동성은 스

트레스와 도박행동과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 자

체가 도박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충동성에 의해서 매개될 때 도박행동을 증가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방법으로

는 β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는 검증 할 

수 없다. 즉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

다. Sobel 검증에서 분자는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

타낸다. 계산된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MacKinnon, Warsi, & Dwyer, 1995). 검

증 결과, 매개모형에서의 Z 값이 2.03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충동성의 완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을 뜻한다.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모 

애착의 중재효과

  도박행동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알려진 애착

의 3가지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스트레스로 인한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위계적인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도박행동을 종

속변인으로 투입하고, 1단계에서는 독립 변인인 

스트레스를, 2단계에서는 중재변인으로 가정한 모 

애착의 하위변인을 투입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중재변인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였

다. 그 결과<표 5,6,7 참고>, 애착의 하위 유형인 

의사소통, 소외감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신뢰감의 상호작용 변인은 도박행동을 유의미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β=.319, p<.05), 스트

레스와 도박행동 사이에서 모와의 신뢰감이 중재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와 신

뢰감이 상호 작용하여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설명력은 8%로 상호작용이 없을 때 보

다 4배 증가 된 설명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의 신종 비행으로 분류

되고 있는(박영규, 2002) 도박행동에 관한 실태와 

도박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고자 연구되었

다. 특히 도박행동에 대한 동기 요인으로 주목 받

고 있는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도박행동에 있어서 대표적

인 성격적 위험 요소로 알려진 충동성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발달 과정에 있는 청

소년의 도박행동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모 애착의 중재효과를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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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인 β R² ▵R² F

1 스트레스 .135** .015 .018 6.195**

2  신뢰감 -.027 -.002 .001 .244

3 스트레스×신뢰감 .319* .081 .102 4.980*

표 5.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신뢰감의 중재효과

 *p<.05,  **p<.01

단계 변인 β R² ▵R² F

1 스트레스 .135** .015 .018 6.195**

2  소외감 -.062 .001 .004 1.287

3 스트레스×소외감 .075 -.010 .006 .367

표 6.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소외감의 중재효과

**p<.01

단계 변인 β R² ▵R² F

1 스트레스 .135** .015 .018 6.195**

2  의사소통 -.060 .001 .004 1.192

3 스트레스×의사소통 .176 .012 .031 1.596

표 7. 스트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p<.01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도박행동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7가지 도박행동(인터넷 도박, 카드, 화

투, 복권, 뽑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구입, 짤

짤이)을 주기별 빈도로 Likert 척도화해 측정한 

결과, 청소년 도박 경험률은 92.5%로서 전체 조사 

대상 청소년 335명 가운데 311명이 최소 한 번 이

상의 도박행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빈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월 1회 

미만으로 간헐적인 도박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현

주(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 도박 경험률이90.9%, 

도박행동의 빈도는 ‘월 1∼3회’ 였던 것과 비교하

면, 도박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이고, 빈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도박행동의 종류에 있어서는 게임 머니를 이용

한 온라인 게임이 76.4%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을 

통한 전문 도박 게임에 접해본 경우도 24.2%에 이

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도박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 도박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등 도박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졌고, 이에 청소년들의 도

박 경험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스트레스, 충동성, 모 애착과 도박행동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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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을 분석해 본 결과, 스트레스와 충동성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모 애착은 부

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도박행동과 더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것은 충

동성인데, 이는 청소년의 충동성은 도박행동, 도박

신념 및 미래의 도박 동기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

다는 연미영(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도박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도박행동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조금 더 구체적

으로 스트레스의 어떤 요인이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스트레스의 5개 하

위요인(가족 요인, 학업 요인, 친구 요인, 외모 요

인과 물질 요인)중 가족 요인과 물질 요인이 도박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문제성 도박 청소년은 도박을 하지 않는 

청소년이나, 사교성 도박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 및 부정적 사건의 경험 노출 정도가 높다는 

Bergevin 등(2006)의 연구, 병적 도박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가족 문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영분, 이은주(2003)의 연구

와 일치한다. 물질 요인이 도박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금전적인 동기가 도박문

제의 심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홍표, 2003a)와도 일치한다.

  넷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

동성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충동성이 스트

레스와 도박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였다. 이는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스트레스가 충동성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도박행

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스트레스와 도박과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모

델인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을 지지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병리적 도박은 생활 사건에 의해

서 야기된 스트레스와 대처, 사회적 지지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

스가 정서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통제감을 저하

시켜 도박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Deal & Kennedy 2000; Coman, 

Burrows, & Evans, 1997;  Holub, Hodgins, & 

Peden, 2005),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

스 상황에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문제 도박자

가 되거나 물질남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었다

는 선행 연구(Petry, 2001)와도 일치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도박행동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모 애착의 중재효과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인 모 애착의 중재효과를 검증

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 모 애착의 하

위 요인 중 ‘신뢰감’이 중재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감 요인의 중재효과는 

개인이 의미 있는 타인들과 애착을 발전시키면 

그들의 기대에 민감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

지 않게 되므로, 모든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강한 

유대는 범죄와 비행, 중독의 억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김두섭과 민수홍, 1996; 

김준호, 1995)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행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청소년 대상의 도박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이 전

무한 상황에서 치료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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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기존의 도박에 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

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시작 단계에 있는 청소

년 대상의 연구는 도박문제와 관련된 개인․사

회․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위험 요인을 살

펴보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도박행동을 지속시키는 동기적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가 동기적 

요인으로써 충동성을 매개하여 도박행동에 영향

을 끼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진행성 문제 행

동으로 간주되는 도박의 경우, 어린 나이에 도박

을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문제성 및 병적 도박으

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도박문제에 관한

한 예방이 곧 최선의 치료책이 될 것이다.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가족 및 금전적

인 스트레스 요인이 도박행동을 유지시킬 수 있

음을 감안하여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나 

대처 훈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도박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과정에서 부모관련 요인인 모 

애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단순히 도박행동과 관

련 요인들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에서 나아가, 

스트레스와 모 애착의 상호작용 항을 도입함으로

써 신뢰감의 중재 역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

소년 도박에 관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구성과 

실행 시, 개인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부모 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 개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빈도가 중독 수준

은 아니라 할지라도 높은 도박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접하는 도박행동이 게임 

머니를 이용한 인터넷 게임, 온라인 도박 게임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접근이 용이 할 뿐만 아니라 ‘도박’ 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게임으로 의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중독성과 폐해,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도박행동을 감독하고 차단하는 방법이 부재

함을 고려할 때, 정책적인 대책 마련과 도박의 폐

해와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대

상의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가 

서울시에 소재를 둔 중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 있다. 또한 무선 표집을 하지 못했기 때

문에 남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 통계적인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 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성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 참

여자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연구 결과가 얻어져야 

할 것이며, 더욱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거주 지역, 

대중매체의 영향, 도박에의 접근성 등의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둘째, 도박행동에 관한 척도의 문제이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청소년 도박행동 관련 척도는 선

행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척도를 수정․보완한 것

이다. 2006년에 중학교 1개 반, 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이 

척도는 종류가 다양하고 급변하는 청소년 도박행

동의 추이와 구체적인 도박행동의 양상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 표준화가 이루

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행동을 정확하

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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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맞는 표준화 된 청소

년 도박행동 척도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을 다

양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모 애착만을 가족

요인으로 선정하였으나 실제적인 부모의 도박 경

험이나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 지지, 부모 감독 

등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가족요인을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개인요인에 있어서는 동기적 요인과 성격

적 요인으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동기적․성

격적 요인과 더불어 비합리적 신념, 성격, 우울, 

불안 등 인지적․정서적․정의적 요인들간의 상

호작용 효과가 청소년의 도박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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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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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am Severance Hospita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moth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ist adolescent gambling to be effectively prevented 

and intervened. The subjects include students recruited from middle schools located in Seoul. 

The total data collected from 405 students, however, only data from 335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is. The collected data have been analyzed by using the SPSS 12.0 Statistic 

Program: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have 

been calcul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that 

review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extent are the same as the following. Teste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was found in over five experiences and it also shows that adolescents go 

gambling 1 time a month. Through this result, though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is not at 

a serious level, most students have experienced such type of gambling behavior. Secon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and impulsiveness. 

Moreover, the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is not indicated in mother attachment. Third, 

some subcategories of stress(family factor, money factor) show an effect on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Fourth, impulsiveness presents a completion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olescent's gambling behavior. Fifth, in the subcategories of 

mother attachment, the moderating effect of conf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is significant.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and alienation are not significant.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the prevention of the adolescent gambling problem and intervention.

Keywords: adolescent gambling behavior, impulsiveness, stress, mother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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